
[앵커]

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으로, 고성 DMZ(디엠지) 평화의 길이 폐쇄된 지 2년이 다 돼갑니다.

고성군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가을철 재개방을 추진하고 있었는데,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

로 당분간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.

정상빈 기자입니다.

[리포트]

고성 DMZ 평화의 길이 처음 선보인 것은 2019년 4월입니다.

휴전선 넘어 금강산과 동해 바다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어,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.

개방 다섯 달 만에 만 2천 명 정도 찾았습니다.

하지만 2019년 10월,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 폐쇄됐습니다.

접경지 관광이 절실한 고성군은 그동안 DMZ 평화의 길 재개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습니다.

최근엔 환경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도를 측정한 결과, 울타리만 설치하면 평화의 길 운영에 

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

이르면 다음 달 초순쯤 재개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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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MZ-평화의 길 재개방 “당분간 어려워”
뉴스9(강릉)



[임주택/고성군 관광정책담당 : "울타리 공사 착공이 되면 위험성 평가에 대한 조치를 해제시켜주

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기에 착공을 해서 개방을 앞당기도록..."]

고성군의 계획과 달리 정부는 DMZ 평화의 길 재개방을 놓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.

최근 고성의 한 축산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데다,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도 여

전하기 때문입니다.

3, 4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, 단체관광이 우려되는 평화의 길을 재개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

는 겁니다.

[왕기영/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장 : "올해 안으로는 테마 노선(DMZ 평화의 길)에 대한 

개방은 저희들은 추진할 계획인데,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100%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

고..."]

또, DMZ 평화의 길을 재개방한다면, 시군별 단독 개방보다는 전국 10곳의 동시 개방을 추진하겠

다고 덧붙였습니다.

이 때문에, 평화의 길 재개방으로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고성군 계획은 당분간 실현되

기 어려울 전망입니다.

KBS 뉴스 정상빈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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